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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펀그라운드, 18일 ‘북한강 리버마켓’ 개최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플리마켓·체험·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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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펀그라운드가 오는 18일 ‘북한강 리버마켓’을 개최해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플리마켓·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 선보일 예정이다.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오는 18일, 지역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강 리버마켓’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북한강 리버마켓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 및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중심으로 △은공예 △꼬마김밥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가 마련된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현장의 흥을 돋울 문화예술공연이 함께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북한강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휴식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북한강 리버마켓이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지역사회가 하나로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리버마켓뿐만 아

니라 남양주 공유학교, 청소년 캠프, 다산 클래스(원데이클래스) 등 다각적인 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뒷받침하

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11월 첫선을 보였던 리버마켓은 청소년과 주민이 직접 기획에 참여한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해 총 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 18일 행사를 시작으로 5월과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리버마켓을 운영, 축제를 정례화하여 지역을 상징하

는 대표 문화행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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